
ExxonMo bil, 35억달러 배상결정 기각!

미국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유전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ExxonMobil을 상대로 제기

된 35억달러의손해배상평결을기각하고재심토록하급법원에환송했다.

ExxonMobil은 성명을 통해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앨라배마주 당국에 유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천연가

스를채굴했다는이유로제소돼배심원이내린징벌적배상 34억2000만달러를포함한 35억달러상당의손해배

상평결을기각했다고발표했다.

앨라배마주는 ExxonMobil이 굴지의 정유기업인 Mobil을 인수 합병하기이전인 1999년 8년 동안 주 해안의

유전에서천연가스를 채굴하면서 고의로 유전사용료(로열티)를지불하지않은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제기해

2000년 12월배심원으로부터 35억달러의평결을받아냈다.

그러나 ExxonMobil은즉각배심원의거액손해배상평결에불복해주대법원에상고했었다.

앨라배마주에서 2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ExxonMobil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사업을 해 왔으며 1995년 이후

주전역의자선및교육기관등에약 350만달러를기부했다고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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